
우리는 종종 무언가에 ‘거부’ 당합

니다. 그때마다 불쾌감에 언짢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잊고 지

나가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 안에

는 한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가 거부

되어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평생 외면

당하고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존재가 거부된 사람들! ‘에이즈(HIV/AIDS) 환자(이하 감염인)’들

입니다. 

감염인 명숙(가명) 씨가 입소하던 날, 병색이 완연한 그녀

의 퀭한 눈과 깡마른 몸에서 오랜 시간의 거리 생활이 눈

에 보였습니다. 길 위에서 많은 것에 시달렸을 그녀에게 

저는 “명숙 씨, ‘이곳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세요!”라고 말을 건넸고, 그제야 무표정하던 명숙 씨의 눈

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쓸 방을 보여주고 노숙의 

여독을 씻어낼 목욕을 도울 때였습니다. 얼마 동안 길 위

에서 살았는지 그 긴 세월만큼 씻김이 필요할 듯했습니다. 

때가 빠지지 않는 머리를 반복해 감기며 이 나이 든 여성 

감염인이 노숙에 들어간 이유가 짐작돼 눈시울이 뜨거워

졌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된 이해는 외면과 

차별을 낳으며 누군가의 딸이자 형제, 아내이자 엄마였던 

병든 한 여성을 풍찬노숙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명숙 씨 자리를 화장실이 가까운 쪽으

로 정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그녀는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며 폭풍 흡입을 했고, 사레가 걸려 화장실

로 뛰어가 서너 차례 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식사 중 화장

실로 뛰어가는 일이 며칠 더 이어지고 나니 명숙 씨 얼굴

에도 혈색이 돌고 편안함이 찾아들었습니다. 가족, 사회

적 관계에서 거부되었던 명숙 씨는 새빛공동체가 살만한

지 자연인 최명숙으로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에이즈는 확진과 동시에 주변인들로부터 병세를 위로

하는 그 흔한 걱정의 인사조차 소거시킵니다. 대신 거부

와 외면, 차별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감염인들은 이렇

게 거부된 삶을 살며 일찍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머리 

누일 곳을 찾아 생면부지 사람들 속의 노숙, 쪽방, 고시원 

등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감염인들이 인연이 되어 머리를 

누이는 곳이 생활 쉼터인 저희 새빛공동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수녀이자 새

빛공동체의 책임자입니다. HIV 감염인과 AIDS(에이즈) 환

자들만을 돌보는 새빛공동체는 1997년 본 수녀회에서 시

작했습니다. 에이즈 특성상 비공개로 운영하다 보니 정부

는 물론 여타 기관의 도움이 어려워 수녀회의 지원과 소

수 후원자의 후원만으로 꾸려갑니다. 에이즈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질환보다 건강 회복과 독한 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균형 있는 음식, 따뜻한 거주가 중요합니다. 

섭생을 위한 식비, 의료비, 청년 감염인의 사회 복귀를 위

한 교육비 그리고 쉼터로 이용하는 오래된 주택도 매년 

공사비를 요구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까 매일 

인간적 걱정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평생 편

하고 좋았던 순간이 없으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오늘만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새빛 쉼터를 꾸려갑니다. 단순하게 

‘짠하다!’라는 말조차 못 듣는 에이즈를 지닌 이들이 사는 

새빛에,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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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일~4월 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새빛공동체’를 위해 씁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

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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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손길

 ‘거부된 사람들’이 

  사는 집 


